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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임금 비싸 한국 떠난다?
전경련, 국내 제조업 4년 안에 공동화 위기 … 고용문제가 가장 취약

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2007년 이전부터 본격화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전에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

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<한국의 제조업 국외이전 동향과 대응과제> 보고서에 따르면, 국내 제조업의 

국외 이전 속도가 일본 등 선진국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돼 2007년 이전에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

우려됐다.

한국은 2000년 기준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(GDP) 대비 국외투자액 비중이 5.8%로 집계돼 1인당 국민소득이 

3.8배 이상인 일본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또 과거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할 때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

면 명목GDP 대비 국외투자액 비중은 2007년 9.7%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.

이미 1인당 GDP 2만달러를 넘어선 싱가폴, 홍콩 등에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

도 1인당 GDP 2만달러 수준이 기대되는 2007년께부터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됐다.

과거에는 신발, 섬유의복 등 경공업 위주로 국외 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자통신, 조립금속, 기계장

비 등 중화학공업으로 빠르게 확산돼 생산ㆍ소득ㆍ고용 위축은 물론 지방경제에 대한 타격까지 심각해질 것으

로 분석됐다. 특히, 1980-1995년 감소세를 보이던 석유화학산업의 국외투자 비중은 1995년 7.1%, 2000년 8.7%, 

2001년 9.0%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경련은 국내 제조업이 국외로 이전하도록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꼽았다.

또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간당 단위노동 비용이 1999-2002년 연평균 4.7%씩 상승하고 있는 것

도 제조업의 등을 떠미는 요인이라고 밝혔다. 생산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한국은 7.75달러인 반면, 중국은 

0.95달러에 불과하고 관리직도 한국 7.94달러, 중국 1.15달러로 한국이 중국의 7-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.

전경련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으로 ▷시장 친화적인 경제 환경 조성 ▷산업구조 고

도화 ▷불법 노사분규 엄정 대응 ▷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. <조인경 기자>

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비중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%)

구 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
연평균 증가율
(1990-2001)

경공업 28.2 28.3 32.4 28.2 22.0 21.3 28.6

 -음식료품 11.2 7.2 6.7 3.9 3.7 3.4 33.4

 -섬유의복 4.6 5.7 15.2 15.6 12.1 11.9 29.6

 -신발가죽 5.8 3.3 4.2 4.1 2.8 2.8 26.8

중화학공업 54.9 63.2 63.5 66.6 73.7 74.5 31.4

 -1차금속 13.8 6.8 23.3 8.9 7.7 7.1 14.7

 -석유화학 31.2 26.7 10.5 7.1 8.7 9.0 32.6

 -조립금속/기계장비 0.0 13.0 4.5 10.9 10.7 10.3 35.7

 -전자통신장비 0.0 6.6 7.1 22.2 30.9 33.6 48.3

 -수송기계 0.0 0.0 14.3 11.2 12.7 11.7 34.2

기  타 17.0 8.5 4.1 5.3 4.3 4.2 31.6

합  계 100.0 100.0 100.0 100.0 100.0 100.0 30.8

†제조업 투자잔액 중 비중

자료)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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